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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 지원해달라”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권의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달라...‘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대상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금감원은 실적점검 등을 통해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영업점 직원 대상 교육과 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

연체 대란 막아라…정부, 자영업 대출 56조 만기 연장 검토 한국경제

정부가 당초 9월 말까지로 계획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39조원 만기 연장

6월 대기업 대출 감소세 전환...中企·소호 대출 증가세 꺾여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의 6월 여신계수 현황에 따르면, 이달 대기업 대출 잔액은 85조798억원으로 전월 대비 4.3%(3조8,229억원) 감소…

지난 3~4월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은행 대출을 활용...최근 회사채 시장 안정세 되찾으면서 대기업 대출 수요 크게 줄어

외환보유액 4천107억달러…한달 새 34억달러 늘어 연합뉴스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07억5천만달러로, 지난 5월 말(4천73억1천만달러)보다 34억4천만달러 늘어…석달 연속 증가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국채·회사채 등)이 한 달 전보다 68억8천만달러 늘어난 3천725억8천만달러로 집계되어 대부분을 차지

펫보험 팔수록 손해…동물병원 치료비, 보험사도 두렵다 머니투데이

지난해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2만2,000여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0배 가량 급증...원수보험료도 112억5,000만원으로 9억8,000만원에 그쳤던 2년 전보다 10배 이상

관계자, “최근 슬개골 탈구와 같은 고액 치료비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라 이대로 가면 조만간 손해율이 100%를 웃돌 것으로 예상...‘배상책임보장’은 손해율은 이미 200% 수준”

글로벌 증시 회복에… ELS 조기상환 1조원대 회복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한 달간 ELS 상환액은 1조2,855억원으로 집계...월별 ELS 상환액은 3월 1조7365억원, 4월 2584억원, 5월 1574억원으로 급감 후 한 달만에 상환액 10배 가까이 늘어

 주요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수익률 조건을 조기에 달성한 ELS 조기상환 규모가 1조2000억원을 넘어선 덕분

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여개·운용사 233개 3년내 전수조사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이내 완료 계획…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대상

동학 개미 몰린 증시…반년 만에 지난해 거래대금 돌파 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누적 거래대금은 약 2천293조6천억원으로 집계...이는 지난해 연간 누적 기준 거래대금(2천287조6천억원)을 0.3%가량 웃도는 수준

이런 추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거래대금은 2000년대 들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현재 연간 거래대금 최대 기록은 2018년의 2천799조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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